
문제1.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순서는 (가),(라),(다),(나)이다. 
 우선, 제시문(가)는 개개인에게 합리적인 선택원칙을 사회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개인이 사회
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가장 높다.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자신의 욕구처럼 
동일화하고 계산하여 개개인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사회규칙을 조정한다. 그리고 이 규칙에 
의해 욕구가 분배될 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 극대화된다. 즉, 개인의 이익이 증대될수록 사회
의 이익도 증대되는 것이다. 
 제시문(라)역시 도덕적이고 선한 개인들이 모이면 그 집단도 도덕적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사
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개개인들의 이익 충족을 중시
하는 제시문(가)와 달리, 제시문(라)는 공유된 개념을 가진 개인들이 공동의 의지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제시문(가)보다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제시문(가),(라)와 달리, 제시문(다),(나)는 개인인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선한 개인들 
사이에 공동체적 유대가 생기면 선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제시문(라)와 달리, 제시문(다)는 
개인이 도덕적일지라도 그가 속한 사회는 비도덕적이라고 말한다.개인의 도덕성이 사회의 도
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집단 이기주의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서, 제시문(라)는 오히려 개인이 사회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인다. 개인의 정체성
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한 여러 집단들로부터 많은 기대와 의
무를 부여받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확립한다. 이는 개인이 사회로부터 벗어
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개인이 철저하게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문제2.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충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문(가)는 완벽하게 합리
적인 개인이 될 것을 주장할 것이다. 개개인이 완전히 합리적이라면 그들은 공감과 상상을 통
해 타인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처럼 느끼고 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
들이 이러한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을 지닌다면, 개인들이 서로의 욕구의 강도를 확인하고 각 
욕구들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들의 충돌을 막을 수 있을 것
이다. 
 반면, 제시문(나)에 따르면,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들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성원
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바로 조성해야 한다. 개인의 정체성은 국가,민족,단체,도시,가족 
등 그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로부터 형성되며, 다양한 사회만큼이나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
람들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도시,가족처럼 서로 다른 층위의 사회가 개인에게 기대하
는 것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개인들의 요구도 상충하지 않을 
것이다. 
 제시문(나)의 방법이 다양한 요구의 충돌을 예방하는 성격이라면, 제시문(다)는 강력한 사회
세력을 만들어 요구들의 충돌을 억제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제시문(다)에 따르면 개개인
은 도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배려와 동정을 통해 개인의 욕구끼리 충돌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이나 사회는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집단이나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을 통해 집단의 요구
끼리 충돌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반면, 제시문(라)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상충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들이 도덕적으로 선해야 한다. 제시문(라)는 시민들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시민적 화합이 이루
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시민적 화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덕적이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원 사이에에 다양한 요구들이 충돌한다는 것은 아직 사회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개개인이 
선해지면 개인간의 요구 충돌은 물론 집단이나 사회간의 요구 충돌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